
벤처창업연구 제18권 제5호 (통권89호) ISSN 1975-7557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8 No.5 pp.45-61                            e-ISSN 2671-9509

창업멘토링 기능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적 기민성을 중심으로

이정하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박사과정)*

이동명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률 및 성장률은 창업률에 비해 현격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스

타트업의 생존률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창업멘토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창원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회사

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창업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멘

토링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멘토링과 창업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요인이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멘토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창업

멘토링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가적 기민성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인별로 실증 분석하였다. 

더불어 정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초기기업과 도약기업의 기준이 되는 창업 3년미만 기업과 3년이상 기업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멘토링 기

능과 기업가적 기민성 간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 문제해결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의 동기부여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간 업력에 따라 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조절효과가 일부에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창업멘토링, 멘토링기능, 경영성과, 기업가적 기민성, 스타트업

Ⅰ. 서론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창업률이 높은 반면 창업 후 생존율이 

낮아 생존율과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는데 있어 창업

멘토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정

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 되었음을 고려할 때 정부

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속 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창업 단계부터 창

업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기업의 성장 및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 많은 선행연구(조한지, 2019; 추민정·김경환, 2021, 안혜진·
이승하, 2020; 박희상·김규배, 2019)에서도 창업과정 및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분

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창업에 있어 기업가정신은 매

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연구에는 사업의 기회

를 적절한 시점에 포착하는 능력인 기회인지와 기회인지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인 기업가적 기민성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현경·이일한 2017; 박혜

영, 2018). 사업에 있어 시장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최근 

시장 상황은 소비자 요구 변화,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

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트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응

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가적 

기민성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이를 사업의 기회

로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스타트업은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는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

은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기민성은 타고난 

재능이라기 보다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볼 수 

있어 스타트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기민성을 키우는것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적 기민성과 더불어 창업멘토

링 기능 또한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창업

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멘토링

의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 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상대적으

로 적은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연구가 별개의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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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전동근(2020)은 창업멘토링과 창업의지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장완재(2022)는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 

간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기존의 멘토링 연구는 멘토링이 기업의 성과에 대해 가지는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에 집중하였지만(조한지, 2019, 추민

정·김경환, 2021, 안혜진·이승하, 2020, 박희상·김규배, 2019), 
어떤 작동 기제를 통해 그 관계가 연결되어 지는지는 알려지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창업멘토링과 기업가적 기민

성에 관한 연구(박미정 외, 2021)에 따르면, 창업멘토링을 통

해 멘티 창업자의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아져서, 간접적으로 

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기업가적 기민성은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다. 기업가적 기민성은 시장의 변화를 빠

르게 인지하고 이를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

를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는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은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기민

성은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

량으로 볼 수 있어 스타트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기민

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멘토링을 

통해서 기업가적 기민성이 후천적으로 배양되는 것이 가능하

며, 이렇게 배양된 기업가적 기민성은 보다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창업멘토링과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이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황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

구는 한국에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멘

토링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힘으로써 

향후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K-ICT창업멘토링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창업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 1,700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회수 210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0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빈

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멘토링 기능

멘토란 멘티들의 사업역량 개발과 조직 운영을 위해 다방면

으로 멘티를 지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사업적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멘토가 도움을 

주는 대상을 멘티라고 부르며 멘토와 멘토간 서로 신뢰를 쌓

는 동시에 역량 및 경력개발, 사업적 전망 등을 목적으로 상

호 소통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한다(Sour & Rasmusse, 2003).
스타트업 창업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경험이 많지 

않은 창업자들이 사업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사업과정 중 겪는 문제를 선배 창업자(멘토)가 후

배 창업자(멘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창업멘토링이라고 하

며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자

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멘토링은 다양한 지원분야에 도입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과 같이 멘티기업

별로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1~2회에 그치는 멘토링이 아닌 최

소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멘티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제품개

발, R&D역량, 자금조달 등 멘티 기업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

어 전방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멘토링기능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1983년에 Kram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며 Kram은 멘토링의 기능으로 경력개발 기능과 심

리사회적 기능의 두가지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먼저 경력개발 

기능은 지원, 노출 및 소개, 지도, 보호, 도전과제 부여 등이 

있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으로는 역할 모델, 인정 및 확신, 상

담, 우정 등이 있다고 하였다. 1984년 Burke는 Kram(1983)의 

연구를 보다 발전시켜 조직 내에서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적절한 행동양식을 전수해 주는 ‘역할모델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후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멘토링 기능을 Kram(1983)과 

Burke(1984)가 제시한 3가지 기능인 경력개발, 심리사회, 역할

모델으로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기존 연구에서 채택

한 창업멘토링 기능이 개발된 시기도 오래되었고 학자마다 

연구 대상 조직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창업멘토링 기능 분류

를 제시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며, 우리나라 조직의 정서와 조

직문화와 다소 이질적인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김세웅, 2009). 
최근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멘토링을 접목하는 경우가 많

아 창업멘토링  기능 척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김
기홍·김용태, 2015).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연구자들은 연구대

상의 특성이 반영된 창업멘토링 기능의 척도 개발을 진행하

였다. 김세웅(2009)은 스포츠조직에 적용할 멘토링 척도를 개

발하였고, 차은주와 유진(2010)은 무용 분야 멘토링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승민·박현희(2012)는 패션 전공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멘토링 기능 척도를 개발하였고, 정욱 외(2015)는 

호텔 조직에 맞는 창업멘토링 기능 척도를 개발하였다. 창업

지원 조직과 창업지원 과정의 특성에 맞는 창업멘토링 기능 

척도에 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창업 멘토링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멘토링 척도개발이 이루어진다

면 학문적으도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방혜민·전
인오, 2015).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창업멘토링 기능 척도

에 대하여 문제로 제기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창업멘토링 

특성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여 창업멘토링 기능을 문제해결 

기능, 동기부여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의 네 가

지로 분류한 조장현·박정열(2017)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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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문제해결

창업자는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고, 사업을 제대로 진

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에 진입 

하기위한 전략을 만들고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멘토링 기능 중 문제해결은 

멘티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Atuahene‐Gima & Wei(2011)은 멘토가 

멘티의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활동이라 하

였다. 

2.1.2. 네트워킹

창업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

트워킹 관계를 맺어야 한다. 멘토링 기능 중 네트워킹은 멘티

의 사업적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소개해주

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Walter et. al.(2006)은 멘토가 

멘티에게 다양한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활동을 네트워킹 이

라고 하였다. 

2.1.3. 의사소통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필

요가 있다. 멘토링 기능 중 의사소통은 멘토와 멘티 간의 원

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멘티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William et. al.(2011)은 창업 멘토가 멘티와 

만나서 멘토링 세션에서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2.1.4. 동기부여

창업 과정에서 창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

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멘토링 기능 중 동기부여는 멘

티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한 내적인 동기를 

끌어내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Mayfield et. 
al.(1995)는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언어

를 사용할 경우 동기부여 및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 더 높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를 종합해 보면 창업멘토링 기능을 경력관련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델 기능 3개로 분류하는 방법과 조장

현·박정열(2017)의 연구를 채택하여 창업멘토링 기능을 문제

해결 기능, 동기부여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4개
로 분류하는 방법이 혼재되어 연구되고 있다. 
조장현·박정열(2017)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사례로서 

곽동신(2020)은 창업 멘토링 기능이 인지적 신뢰와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으며, 김영태(2022)의 연구에서

는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기능과 네

트워킹 기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유영철·이원일(202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창업멘토링 기능이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의 대

상을 시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지원의 주 대상인 

청장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그들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

학적으로는 청장년층을 포함하며, 창업기업의 업력도 창업초

기기업부터 창업 후 7년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폭을 넓혀 

분석함으로써 창업멘토링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화에 기

여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일반적인 멘토링 

기능척도인 경력관련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델 기능

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창업멘토링의 멘토들이 참여하여 

보다 실질적인 멘토링 척도로 도출한 조장현·박정열(2017)의 

창업멘토링 척도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장현·박정열(2017)의 연구를 기반으로 멘토링 

기능에 대한 척도를 적용하였으나 멘토링 기능 4개의 척도 중 

의사소통의 경우는 창업멘토링 기능으로 보기보다는 멘토의 

역량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문제해결, 네트워킹, 동기부여 3
개 요인을 창업멘토링 기능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llen & Poteet(1999)도 경청 및 의사소통기술은 멘토의 역량

으로 멘토의 역량과 멘토링 기능은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2.2. 기업가적 기민성

스타트업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과 위

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스타트업 창업에 중요하며 기

업가정신과 더불어 창업자가 사업의 기회를 적절한 시점에 

포착하는 능력은 사업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

(Ardichvili et al., 2003). 창업에 있어서 사업 기회를 적절한 

시점에 인식하고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회 인식과 관련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기회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

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요인으로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서 기업가

의 기민성 및 잠재적 결과에 대한 개념적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Baron, 2006; Gaglio & Katz, 2001). 
McMullen & Shepherd(2006)은 가치있는 기회를 발견한다면 

그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실행하는 것이 기업가가 되는 핵심

이라고 얘기하며, 기업가정신에서 실행 측면에서 기업가적 기

민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이석(2014)은 이윤기회에 대

한 기민성을 기업가정신과 연결하여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업

가정신의 연결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기업가적 기민성은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있다(김우영 

외, 2018). Tang et al.(2012)은 기업가적 기민성은 기회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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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전 요소로 보았다.
기업가적 기민성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자로 Adomako et al.(2018)은 기업가적 기민성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기업가적 기민성을 기반으

로 포착한 사업적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스타트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Murphy(2011)
는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정보에서도 사업기

회 요인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은 기업이 경영 및 기술 관련한 의사

를 결정할 때 민첩하게 행동하고 시장선점 가능성이 높아짐

으로 기업가적 기민성은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연결될 

수 있어 사업에 있어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Shane & Venkataraman(2000)은 기민성이 높은 기

업이 낮은 기업보다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할 수 있어 기업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적 기민성을 연구한 학자 중 Tang et al.(2012)의 연구

에서 기업가적 기민성을 정보에 대한 탐색능력, 연결능력, 평

가능력 등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탐색능력은 환경을 주

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며, 두 번째 

요소인 연결능력은 이전에는 서로 관계가 없어보이는 이질적

인 정보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며, 세 번째 요소인 평가능력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기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

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세가지 요

소를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탐색능력

탐색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새로운 정보와 변화를 찾

아내며 기회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에 민감성을 갖는 것이다(Adomako et al., 2018). 기업가적 

기민성의 탐색능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사할 때 기회 관

련 정보를 무수히 찾고 수집하여 개인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시장 상황에 이를 접목하게 만든다(Tang et al., 2012).

2.2.2. 연결능력

연결능력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정보를 취합

하고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일관성 있는 대안의 형태로 만드

는 것이다(Adomako et al., 2018).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정보

로 확장하거나 창의력을 기반으로 논리를 확장시킬 수 있으

며 연합과 연결을 통해 고유한 연결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큰 

그림을 연결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

(Lehrer, 2008). 

2.2.3. 평가능력

평가능력은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변화를 파악한 후 변화

에 따른 사업적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과정을 

포착한다(McMullen & Shepherd, 2006; Tang et al., 2012). 이는 

새로운 정보의 내용을 판단하고 필요없는 정보를 걸러내며 

새로운 정보로 인해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하는지 여

부를 평가 및 판단 할 수 있게 한다. 
국내의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연구로서 박혜영(2018)은 문

화벤처 기업가를 대상으로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업 성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업가적 기민성

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서 기업가적 기민성의 하위 요인 중 문화벤처 기업가

의 평가능력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기

업가적 기민성의 하위 요인인 탐색능력과 연결능력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서 박미정 외(2021)는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업성과 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가적 기민성의 하위요인인 

연결능력을 제외하고는 탐색능력과 평가능력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앞선 두 개의 연구를 비교하면 연구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음을 알 수 있으며 박미정 외

(2021)의 연구는 기업업력이 3년 이하인 업체가 69.9%를 차지

하고 있어 좀 더 균형 잡힌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음을 그의 논문에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업력 3년 이내 기업인 창업초

기 기업과 업력 7년 이내인 창업도약기업을 균형있게 조사함

으로써 기업가적 기민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일반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2.3.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기업이 추구하는 수익창출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기업이 실행한 전략의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다

(Folan et al., 2007). 경영성과의 측정방법은 기업의 정량적 성

과지표인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지만, 최근에는 재무적 지표인 매출이나 이익은 이미 과거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측

정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기도 

한다(고세훈 외, 2013). 
경영성과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음이 검증되어 경영성과 측정에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측정결과를 

도출하며 주관적인 측정방법도 객관적인 경영성과와 높은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정의는 유사하게 제시하지만 성과를 측정하

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에 따

라 사용하는 성과 측정 지표가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Evans & Davi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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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

하고, 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이 영향 관계에 있는지, 기업가적 기민성과 경영성

과는 영향 관계에 있는지, 창업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

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창업기업의 업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2. 연구가설 설정

3.2.1.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의 관계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

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정신 또는 기업가적 기민

성 관련 연구를 통해 창업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연구로서 오재우 

외(2015)는 창업멘토링 기능이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창

업멘토링 기능은 기업가정신 중에서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혜진·이승하

(2020)는 창업멘토링 기능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초기기업

의 창업 성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창업멘토링 기능은 기업가정신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그중에서도 창조·혁신 분야에 가장 큰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 관련 연구로 Lim et 

al.(2023)은 말레이시아의 기술기업의 소셜 네트워크와 기업가

적 기회 인식의 관계에서 멘토의 역할이 창업가의 탐색능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Ho et al.(2018)
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그룹이 그

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업가적 기민성과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창업자에게 지각된 창업멘토링 기능은 기업가적 

기민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문제해결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탐색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네트워킹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탐색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동기부여는 기업가적 기민성의 탐색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문제해결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연결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네트워킹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연결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동기부여는 기업가적 기민성의 연결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문제해결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평가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네트워킹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평가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9: 동기부여는 기업가적 기민성의 평가능력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기업가적 기민성과 경영성과의 관계

기업가적 기민성과 경영성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가적 기민성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발견된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함으로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을수록 새

로운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

운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경영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음을 시사한다. 
기업가적 기민성과 경영성과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박혜

영(2018)은 문화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기민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가적 기민성의 평

가능력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탐색능력과 연결능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였다. 그리고 박미정 외(2021)는 기업가적 기민성 탐색능력과 

평가능력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연결능력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Adomako et al.(2018)은 기업가적 기민성이 

기업 경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적 기민성

을 기반으로 포착한 사업적 기회를 실제 사업으로 실행하는 

기업가의 능력은 스타트업을 성공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하였다. 또한 Roundy et al.(2018)는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은 기업은 더 나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

고, 이는 매출 성장, 시장 점유율 증가, 수익성 개선 등과 같

은 긍정적인 조직성과로도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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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2: 기업가적 기민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1: 탐색능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2: 연결능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3: 평가능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3.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 관계

에서 창업업력의 조절효과

기업의 업력이 늘어날수록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기

업 특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업 역량이나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다. 
박상문 외(2017)는 업력이 높은 기업은 성공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기를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꺼려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반대로 업력이 낮은 

기업은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이 특정하게 고착되어 있지 않

아 조직의 효율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현경·이일한(2017)은 기

업 업력이 기업가적 기민성과 혁신성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를 보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였지만 결과론적

으로 기업 업력은 기업가적 기민성과 제품 혁신의 관계를 조

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민·조광래(2021)는 250개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선호요인을 조사한 연구에

서 창업기업의 업력별로 필요한 시설과 기관이 다르다는 것

을 확인하여 기업 업력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과 기업가적 기민성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1: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문제해결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탐색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2: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탐색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3: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동기부여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탐색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4: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문제해결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연결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5: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연결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6: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동기부여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연결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7: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문제해결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평가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8: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평가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3-9: 창업업력은 창업멘토링 동기부여 기능과 기업가

적 기민성 평가능력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창업멘토링 기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Atuahene-Gima & 
Wei(2011), Walter et. al(2006), Mayfield et. al.(1995), 조장현·박
정열(2017) 등 창업분야 선행연구 변수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은 멘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네트워킹은 멘티의 사업적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소개해 주기 위한 노력으

로 정의하고, 동기부여는 멘티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한 내적인 동기를 끌어내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 기능을 멘토링을 받은 멘티

인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 느끼는 창업멘토링 기능으로 정

의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Tang et 

al.(2012), 김우영 외(2018), 박혜영(2018) 등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탐색능력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연결능력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취합하고 확장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평

가능력은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변화를 파악한 후 변화에 

따른 사업적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능력으로 정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Park et 
al.(2019), 박희상·서영욱(2020), 김성환(2023)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객성과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느끼

는 만족도, 충성도, 새로운 고객 확보율로 정의하였으며, 기술

성과는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 신제품 출시, 원가대비 품질 

향상을 기술 성과로 정의하였다. 변수의 조작적정의를 기반으

로 도출한 설문 항목은 <표 1>과 같다.

변수 하위
변수 살문 항목 출처

멘토링
기능

문제
해결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을 도움

Atuahene-
Gima &

Wei(2011),
Walter et.
al(2006),

Mayfield et.
al.(1995),

조장현·박정
열(2017)

새로운 사고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

기존 방법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움

네트
워킹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정보를 제시

외부 전문가들이 누구인지를 같이 판단

외부 전문가를 연결해 주기 위해 노력

외부 전문가와 협력 방법을 의논

동기
부여

잘한 점에 대해 칭찬

사업수행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

사업수행과정에서 만족감을 얻도록 배려

전문역량이 발전하는 것을 장려

기업가 탐색 새로운 정보 획득을 위해 자주 교류 Tang et

<표 1> 변수별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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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

4.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3년 7
월, 3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고 추가하여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K-ICT창업멘토링센터, 창조경

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

업의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  
1,7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고, 총 21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적인 설문 

응답 회수율은 12%였으며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 3부
를 제외한 총 207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IBM의 SPSS statistics version 28.0을 사용

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은 AMOS version 27.0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측정 항목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로 측

정하였으며 타당도 검증 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멘토링, 기업가적 기민성, 경영성과간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업력

의 조절효과는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4.2. 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57명(75.8%), 여성이 50명(24.2%)이며, 연령은 20대(9.2%), 30
대(45.5%), 40대(29.5%), 50대 이상(15.9%)으로 30대가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력은 고졸 이하(4.3%), 대졸(47.3%), 대

학원졸(48.3%)로 대졸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업종은 ICT융합

업(38.6%), IT관련업(32.9%), 제조업(17.4%), 서비스업(9.2%), 
기타(1.9%)로 ICT융합업이 가장 많았다. 창업 경험은 1회
(68.6%), 2~3회(29%), 4~5회(1.4%), 6회 이상(1%)로 첫번째 창

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업력은 1년 이내(16.9%), 1~3년 이

내(28.9%), 3년~7년 이내(48.9%), 7년 이상(5.3%)으로 정부지원

사업 기준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가 45.8%이며, 3년 이상의 

도약기창업자가 54.2% 이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횟수는 

1회(22.3%), 2~3회(38.6%), 4~6회(22.2%), 7회 이상(16.9%)로 조

사되었다.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57 75.8

여성 50 24.2

연령

20대 19 9.2

30대 94 45.4

40대 61 29.5

50대 이상 33 15.9

학력

고졸 이하 9 4.3

대학원졸 100 48.3

대학졸 98 47.3

업종

ICT융합업 80 38.6

IT관련업 68 32.9

기타 4 1.9

서비스업 19 9.2

제조업 36 17.4

창업경헙

1회 142 68.6

2~3회 60 29

4~5회 3 1.4

6회 이상 2 1

업력

극초기(1년이내) 35 16.9

초기(창업후1~3년이내) 60 28.9

도약(3년초과~7년) 101 48.9

7년 이상 11 5.3

정부지원선정 
횟수

1회 46 22.3

2~3회 80 38.6

4~6회 46 22.2

7회 이상 35 16.9

총계 207 100.0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또한 멘토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 참여한 경우가 102명(49.3%), 정부지원사업 선정

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105명(50.7%) 이었다. 
멘토 멘티 매칭방식은 멘토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98명

(47.1%), 운영기관에서 멘토를 배정한 경우가 109명(52.1%)로 

비율이 비슷하였다. 1회 멘토링 시 소요되는 멘토링 시간은 

30분이내(1.7%), 30분~1시간(28.1%), 1시간~2시간(46.3%), 2시
간~3시간(21.5%), 3시간 이상(1.7%)로 2시간 이내가 76.1%로 

나타났다. 멘토링을 받은 횟수는 3회 이하(24.8%), 4~7회
(33.1%), 8~15회(22.3%), 16회 이상(19.0%) 이었으며, 멘토와 

멘티간 관계 지속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8.3%), 1~6개
월(25.6%), 7~12개월(19.0%), 1~3년(28.9%), 3년 이상(17.4%)로 

적
기민성

능력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주목

al.(2012),
김우영 
외(2018),

박혜영(2018)

뉴스, 잡지, 간행물 구독

매일 인터넷으로 새로운 정보 검색

새로운 정보 적극적으로 검색

연결
능력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들간 관계를 인식

관계 없는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찾음

이전에 연결되지 않은 정보간 연결을 찾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으로 문제 발굴

다른 사람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

평가
능력

잠재적인 사업기회를 인식

수익적인 기회와 그렇지 않은 기회를 구별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의 사업기회를 구분

여러 기회 중 경쟁력 있는 사업기회 선택

중요 하지 않은 정보를 필터링하거나 차단

경영
성과

고객
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Park et
al.(2019),

박희상·서영
욱(2020),

김성환(2023)

고객 충성도가 높아짐

신규 고객 확보율가 높아짐

고객 매출 성장률이 높아짐

기술
성과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어남

신제품을 자주 출시함

원가대비 품질/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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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지금까지 만난 멘토의 수는 1명(5.8%), 2~3명 

(40.5%), 4~8명(39.7%), 9~15명(6.6%), 16명 이상(6.6%)으로 조

사되었다. 

　구분 빈도 %

참여 동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 참여 102 49.3

정부지원사업 선정 등으로 의무 참여 105 50.7

멘토 매칭방식
멘토를 스스로 선택 98 47.1

운영기관에서 멘토 배정 109 52.1

1회 멘토링 시 
멘토링시간

30분이내 1 0.5

30분~1시간 64 30.9

1시간~2시간 99 47.8

2시간~3시간 39 18.9

3시간 이상 4 1.9

공식적 맨토링 
횟수

3회 이하 46 22.2

4~7회 71 34.3

8~15회 38 18.3

16회 이상 48 23.2

멘토-멘티 
관계지속기간

1개월 이내 23 11.1

1~6개월 58 28.1

7~12개월 32 15.4

1~3년 54 26.1

3년 이상 40 19.3

지금까지 만난 
멘토의 수

1명 15 7.2

2~3명 82 39.6

4~8명 76 36.7

9~15명 18 8.7

16명 이상 16 7.7

총계 207 100.0

<표 3> 멘토링 관련 일반적 사항 

4.3.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기

법과 베리맥스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유값 1 이상 요인적

재값 .5 이상인 요인을 이후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이 .5 이하 혹은 중복적재된 문항인 문제해

결1, 동기부여1, 탐색능력1, 탐색능력2, 연결능력4, 고객성과2, 
고객성과5, 기술성과5 총 8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KMO=.778로 .7 

이상,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의 유의확률은 .001 이하로 요

인분석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적재치기준으로 .5  
이상이며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총 7개로 나타났다. 
경영성과는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고객성과와 기술성과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고객성

과와 기술성과는 하나의 변수로 보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고객성과와 기술성과를 나누지 않고 각 고객성과와 기술성과

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경영성과를 추정하였다. 

　
구성요소 공통

성1 2 3 4 5 6 7

고객
성과

고객성과1 .737 .138 -.054 .175 .042 -.055 .212 .646

고객성과3 .792 .048 -.059 .034 .025 .027 .061 .640

고객성과4 .754 .177 .065 -.002 .083 .114 -.091 .632

기술
성과

기술성과1 .840 .068 .059 .038 .031 -.012 -.043 .719

기술성과2 .600 .292 .133 .111 .081 .027 .134 .501

기술성과3 .827 .133 -.047 .071 -.008 -.020 .195 .747

기술성과4 .774 .250 .010 .089 .056 .057 .027 .677

평가
능력

평가능력1 .155 .782 -.055 .015 .105 .175 .069 .685

평가능력2 .145 .761 -.089 .029 .053 .270 .056 .687

평가능력3 .252 .849 .043 .082 .033 .058 .127 .813

평가능력4 .189 .855 .094 .076 .083 .000 .071 .793

평가능력5 .198 .831 .075 .095 .025 .037 .080 .753

네트
워킹 
기능

네트워킹1 .007 -.105 .858 -.044 .240 .028 -.014 .808

네트워킹2 .003 .078 .891 .100 .211 .060 .030 .859

네트워킹3 -.048 -.023 .914 .080 .167 .003 .074 .878

네트워킹4 .087 .113 .831 .079 .186 .069 .058 .760

연결
능력

연결능력1 .131 .025 -.002 .755 .169 .190 -.033 .653

연결능력2 .068 .056 .237 .801 -.057 .046 .173 .741

연결능력3 .149 .145 .099 .735 .054 .067 .239 .658

연결능력5 .052 .047 -.074 .843 .041 .038 .055 .728

문제
해결 
기능

문제해결2 .085 .039 .298 .062 .821 .031 .094 .785

문제해결3 .090 .136 .265 .102 .828 .017 .122 .807

문제해결4 .069 .109 .294 .050 .852 .131 .017 .849

탐색
능력

탐색능력3 -.019 .107 .044 .105 .057 .763 .074 .615

탐색능력4 .062 .159 .040 .019 .064 .840 .083 .748

탐색능력5 .037 .121 .056 .168 .020 .858 .063 .788

동기
부여 
기능

동기부여2 .131 .072 .109 .165 .019 .089 .831 .760

동기부여3 .030 .131 .064 .153 .079 .042 .871 .812

동기부여4 .132 .106 -.029 .039 .093 .095 .706 .547

고유값 7.222 4.147 2.688 2.415 1.729 1.576 1.311

　분산의 % 24.90 14.29 9.271 8.329 5.964 5.433 4.520

누적률(%) 24.90 39.20 48.47 56.80 62.76 68.19 72.71

KMO=.778, Bartlett의단위행렬검정=4093.853(df=406, p<.001)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이러한 하위영역을 측정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우종필(2015)
가 제시한 문항묶음 방법으로 측정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모

형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는 현상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측정

문항을 묶어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항묶음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지만 경영성과는 고객성과와 기술성과 두 개의 하위영

역이 있기때문에 각 하위 요인별로 문항을 묶는 다차원 접근

법을 활용하였다(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전에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자 <표 5>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에서 X2/DF=2.278로 3보다 낮아 모델 적합도가 적절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GFI=0.835, TLI=.886, CFI=.904로 0.8보다 

높아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RMSEA=.079로 0.08보다 낮

아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의 적재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은 0.5 이상, CR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

하여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는 0.7 이상으로 수용기준 이상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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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측정변수
Esti-
mate

S.E C.R P AVE CR
Cronbach's

alpha

문제
해결

문제해결1 0.794 　 　 　

0.722 0.886 0.873문제해결3 0.854 0.099 13.32 ***

문제해결4 0.898 0.102 13.854 ***

네트
워킹

네트워킹1 0.844 　 　 　

0.76 0.927 0.923
네트워킹2 0.906 0.077 17.139 ***

네트워킹3 0.915 0.071 17.393 ***

네트워킹4 0.818 0.08 14.441 ***

동기
부여

동기부여2 0.801 　 　 　

0.59 0.808 0.795동기부여3 0.89 0.103 10.433 ***

동기부여4 0.581 0.079 8.137 ***

탐색
능력

탐색능력3 0.627 　 　 　

0.597 0.814 0.798탐색능력4 0.807 0.135 8.695 ***

탐색능력5 0.864 0.129 8.66 ***

연결
능력

연결능력1 0.654 　 　 　

0.545 0.826 0.827
연결능력2 0.797 0.153 9.002 ***

연결능력3 0.779 0.137 8.888 ***

연결능력5 0.713 0.142 8.362 ***

평가
능력

평가능력1 0.709 　 　 　

0.661 0.906 0.907

평가능력2 0.686 0.106 9.472 ***

평가능력3 0.908 0.115 12.43 ***

평가능력4 0.889 0.117 12.194 ***

평가능력5 0.846 0.12 11.64 ***

경영
성과

고객성과 0.964 　 　 　
0.834 0.909 0.906

기술성과 0.86 0.088 10.81 ***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p<0.05, **p<0.01, ***p<0.001)

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해 상관관계 

확인을 하였으며 확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문제
해결

네트
워킹

동기
부여

탐색
능력

연결
능력

평가
능력

경영
성과

문제해결 (0.850) 　 　 　 　 　 　

네트워킹 0.559 (0.872) 　 　 　 　 　

동기부여 0.221 0.16 (0.768) 　 　 　 　

탐색능력 0.204 0.123 0.215 (0.773) 　 　 　

연결능력 0.218 0.212 0.4 0.288 (0.738) 　 　

평가능력 0.243 0.092 0.29 0.294 0.245 (0.813) 　

경영성과 0.198 0.04 0.236 0.111 0.285 0.462 (0.913)

<표 6> 상관관계

( )=AVE값의 제곱

각 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SPSS보다 AMOS의 상관관계

는 공변량을 통해 계산하기 때문에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정

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OS에서 제시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모

든 변수에서 정(+)의 방향의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

의 최대값은 .559였으며, AVE값의 최소값의 제곱근은 .738으
로 AVE값의 제곱근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경로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4.4. 가설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어,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분석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경로 분석 모형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가설 경로 β C.R.
유의
수준

채택
여부

H1-1 탐색능력 <--- 문제해결 0.171 1.696 0.089 기각

H1-2 탐색능력 <--- 네트워킹 -0.005 -0.052 0.959 기각

H1-3 탐색능력 <--- 동기부여 0.201 2.368 0.018* 채택

H1-4 연결능력 <--- 문제해결 0.088 0.925 0.355 기각

H1-5 연결능력 <--- 네트워킹 0.098 1.062 0.288 기각

H1-6 연결능력 <--- 동기부여 0.379 4.332 *** 채택

H1-7 평가능력 <--- 문제해결 0.24 2.546 0.011* 채택

H1-8 평가능력 <--- 네트워킹 -0.087 -0.975 0.329 기각

H1-9 평가능력 <--- 동기부여 0.267 3.344 *** 채택

H2-1 경영성과 <--- 탐색능력 -0.057 -0.812 0.417 기각

H2-2 경영성과 <--- 연결능력 0.2 2.735 0.006** 채택

H2-3 경영성과 <--- 평가능력 0.435 5.854 *** 채택
(*p<0.05, **p<0.01, ***p<0.001)

<표 7> 가설 검증 결과

창업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 탐색능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문제해결은 탐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β=-0.005, p=0.089) 
H1-1은 기각되었으며 네트워킹 또한 탐색능력에 유의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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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β=-0.005, p=0.959) H1-2
도 기각되었다. 창업멘토링 동기부여 기능은 탐색능력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201, p=0.018) H1-3은 

채택되었다. 
창업멘토링의 문제해결 기능은 멘토가 창업자에게 겪는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업

가적 기민성의 탐색능력은 창업자가 새로운 사업적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기업가가 현재 사업 운영 중 겪고 있는 문제를 합리적 혹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창업자 개인의 지식으로 발전시키는것

과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멘토링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창업자의 탐색능력을 높

인다고 할 수 없다.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능 또한 멘토가 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소개시켜주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것과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멘토링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성공을 위한 내적인 

동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기능은 창업자가 새

로운 사업적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결국 사업에 대한 역동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멘토링 기능 중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새로운 정보와 

변화를 찾아내며 기회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

로 새로운 사업 기회에 민감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기업가적 

기민성 탐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멘토링 동기부여 기

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 연결능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 결과, 문제해결은 연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β=0.088, p=0.355) H1-4는 

기각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네트워킹 또한 연결능력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β=0.098, p=0.288). 
H1-5는 기각되었다. 탐색능력의 결과와 동일하게 동기부여는 

연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379, 
p<0.001) H1-6은 채택되었다. 
창업멘토링의 문제해결 기능은 멘토가 창업자에게 겪는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업

가적 기민성의 연결능력은 창업자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연

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기업가가 현재 사

업 운영 중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영향관계를 찾아내는 능력인 연결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

능을 통해 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연

결 해 주는 것이 창업자가 기존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정보를 취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멘토링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성공을 위한 내적인 동기를 끌

어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기능을 통해 창업자가 기존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응

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능력을 끌어 올리

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적 기민성 연결능력은 동기부여 멘토

링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동기부여 멘토링

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활

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취합하고 확

장시키는 능력인 기업가적 연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창업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문제해결은 평가능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24, p=0.011) 
H1-7은 채택되었으며, 창업멘토링 동기부여 기능도 평가능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267, p<0.001) 
H1-9는 채택되었다.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능은 평가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β=-0.975, 
p=0.329) H1-8은 기각되었다. 
창업멘토링을 통해 창업자가 현재 사업 운영 중 겪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창업자가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

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멘

토가 창업자의 사업성공을 위한 내적인 동기를 끌어낼 수 있

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업자가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능은 멘토가 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소개시켜주는 행동을 말한다. 기업가

적 기민성의 평가능력은 창업자가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따른 사업적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평가

하는 능력임으로 외부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는 것과는 직접

적인 영향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은 문제해결 기능

과 동기부여 기능에 의해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문

제해결과 동기부여 멘토링을 통해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변화를 파악한 후 변화에 따른 사업적 기회가 발생할 수 있

을지 판단하고 필요없는 정보를 걸러내어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인지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Shane & Venkataraman, 
2000)와 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인 기회인지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논문(박미정 외, 2021)과 유사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결과를 창업멘토링 관점에서 본다면 다

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번째, 멘토가 멘티기업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멘토링을 할 경우에 스타트업 대표가 새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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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변화를 찾아내는 능력인 탐색능력과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취합하여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인 연결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을 통해 새로운 비

즈니스 기회를 판단하는 능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멘토링 기능 중 네트워킹은 기업가적 기민성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인적 연결

을 통해 멘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창업자의 기업가적 기민

성을 끌어올린다고 볼 수 없다.
세번째, 멘티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한 내

적인 동기를 끌어내도록 하는 동기부여 멘토링을 할 경우 멘

티기업이 기업가적 기민성의 3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동기부여멘토링을 통해 멘티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가적 기민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가적 기민성 중 연결능력은 경영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2, p=0.006) 
H2-2는 채택되었으며, 기업가적 기민성 중 평가능력은 경영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435, 
p<0.001) H2-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기업가적 기민성 중 탐색능력은 경영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β=-0.057, p=0.417) 
H2-1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타트업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 중 탐색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변화를 

찾아내는 능력이 직접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다

른 형태의 정보를 취합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능력이 강화될

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하는지 기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창출될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인 Adomako 
et al.(2018), Roundy et al.(2018), 박혜영(2018)의 연구들과 맥

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박혜영(2018)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적 기민성 중 연결능력은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술기

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행논문의 연구 대상인 문

화벤처 창업자와는 창업자 특성이 달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

다고 해석된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업력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의 경

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창업멘토링 기능이 기업

가적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기업의 업력이 조절효과를 갖

는지 검증을 위해 업력3년 미만(N=95) 그룹과 업력 3년 이상 

그룹(N=112)으로 나누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다중집단분석에서 두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χ2값이 3.84보다 큰 경우 유의미한 계수값의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 네트워킹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χ2값이 6.636
으로 업력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가 나타나 가설 H3-8은 채

택되었으나 나머지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창업멘토링 

네트워킹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는 업력에 따른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채택된 가설인 H3-8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조절 효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

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

였으며 업력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정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업력이 낮은 그룹은 멘토링 문제해결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

가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멘토링 네트워킹이 기업가

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멘토링 동기

부여는 기업가적 기민성 연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업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경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멘토링을 통해 네트워킹과 관

련된 도움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사업기

회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멘

토링을 통해 동기부여가 될 경우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이전

에 연결되지 않았던 정보간 연결성을 찾아보는 연결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경로
업력 (3년 미만) 업력 (3년 이상)

χ2
채택
여부β S.E. C.R. P β S.E. C.R. P

H3-1 탐색
능력

<--- 문제
해결

0.24 0.166 1.602 0.109 0.073 0.1550.564 0.572 0.666 기각

H3-2 탐색
능력

<--- 네트
워킹

0.056 0.101 0.389 0.697 -0.05 0.105-0.452 0.652 -1.101 기각

H3-3 탐색
능력

<--- 동기
부여

0.073 0.109 0.63 0.529 0.373 0.1182.997 0.003** -3.263 기각

H3-4 연결
능력

<--- 문제
해결

0.237 0.121 1.68 0.093 0 0.151 0 1 0.035 기각

H3-5 연결
능력

<--- 네트
워킹

0.041 0.073 0.302 0.763 0.132 0.1041.074 0.283 -0.245 기각

H3-6 연결
능력

<--- 동기
부여

0.381 0.091 3.061 0.002** 0.35 0.1122.874 0.004** -3.129 기각

H3-7 평가
능력

<--- 문제
해결

0.38 0.158 2.746 0.006** 0.108 0.1270.904 0.366 0.759 기각

H3-8 평가
능력

<--- 네트
워킹

-0.37 0.099 -2.76 0.006** 0.125 0.0861.103 0.27 6.636 채택

H3-9 평가
능력

<--- 동기
부여

0.177 0.104 1.657 0.098 0.37 0.0963.193 0.001** 2.313 기각

(*p<0.05, **p<0.01, ***p<0.001)

<표 8> 조절효과 경로계수

반면, 업력이 높은 그룹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멘

토링 동기부여가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 연결능력, 판단

능력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해결 및 네트워

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업력

이 높은 기업의 경우 멘토링 동기부여 기능이 강화가 될 경

우 기업가적 기민성 모든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업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

행할 때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멘토링과 외부전

문가를 찾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보다는 창업자가 사업을 열

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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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5.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

업가적 기민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멘

토링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스타트업기업

의 업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멘토링기능의 문제해결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평가능

력에 영향력이 나타났다. 멘토링기능의 네트워킹은 기업가적 

기민성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기능

의 동기부여은 기업가적 기민성의 모든요인에 영향력이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가 멘토링을 통해 멘티기업의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이드 해 주는 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인지될 수 있으나 멘토가 멘티기

업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동

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멘티기업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멘토의 적극적인 개

입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멘토링이 멘티기업이 스스로 평

가하고 판단하는 노력을 대신함으로써 평가하고 판단하는 노

력을 덜 기울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가적 기민성의 탐색능력은 경영성과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기민성의 연결능력

과 평가능력은 경영성과에 영향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기업가적 기민성의 탐색능력을 통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직접적인 경

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다른 형태의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과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업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수록 

경영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업력에 따라 창업멘토링이 기업가적 기민성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되는지 확인한 결과 업력에 따라 창업

멘토링 네트워킹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유의미

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3년 미

만 업력을 가진 집단과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집단에 따라 

멘토링 기능의 어떠한 요인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영향을 주

는지를 확인하였다. 업력이 낮은 집단은 창업멘토링의 문제해

결과 네트워킹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영향을 주었으

며, 멘토링 동기부여 기능은 기업가적 기민성 연결능력에 영

향을 주었다. 반면 업력이 높은 집단은 멘토링 동기부여 기능

만이 기업가적 기민성 모든 요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업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및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하여 멘토링 하는 것보다는 동

기부여 기능을 강화하여 멘토링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과 학문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멘토링 프로그램 설계

자의 관점에서 멘토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멘토가 멘티기업에게 멘토링

을 제공할 때 멘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개입하여 해결

해 주는 방식보다는 멘티기업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멘토가 멘티의 문제

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멘티기업의 잘한 점을 칭찬하거나 사업

에 있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내적인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 멘토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멘티기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멘

토링 가이드 라인 구성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교육적 관점에서 멘티 교육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작

성 시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 중 경영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은 정보

를 탐색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취합하여 새

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공지능, 
ChatGPT 등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과 문화, 예술, 철학이 

접목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음으로 트리즈 및 디자인 씽킹 

등의 융합형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커리

큘럼을 포함하여 멘티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창업멘토링은 창업에 임하는 예비창

업자와 초기창업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사업적 역량이 높

은 창업 멘토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창업기업에

게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기존의 창업멘토링은 멘

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멘토와 매칭이 되

는냐에 따라 멘토링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본 연구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매칭시 멘티 창업자의 기업가

적 기민성과 멘토의 역량 및 특성을 고려하여 멘토-멘티 매칭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인 시사점은 첫째, 창업멘토링 기능 요인 척도 적용

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포츠, 호텔, 무용 등의 분야별로 멘토링에 대한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창업 멘토링 분야

에서는 기존의 조직 멘토링 척도를 그대로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창업 분야의 현실을 고려한 척도 개발의 필요

성이 제시되었으며 조장현·박정열(2017)에 의하여 창업멘토링

의 기능별 요인을 기반으로 창업멘토링의 효과성에 대한 연

구가 시도되고 있어 조직멘토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멘토링 

척도가 아닌 창업멘토링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창업멘토링 기능 
요인 척도 적용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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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자의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모든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것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자들의 어떠한 기업

가적 기민성 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냄으

로써 창업지원 사업 등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선정된 창업

자들의 기업가적 기민성 요인 중 연결능력과 평가능력이 경

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기업가적 기민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초

석을 마련하였다.
셋째,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창업멘토링이 기업가적 기민성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업력에 따라 창업멘토링

의 어떠한 요인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를 밝힘으로써 창업멘토링 기능 요인 중 기업가적 기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업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밣혀냈다.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업력에 따른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의 관계를 

파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멘토링 요인과 

기업가적 기민성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과 경영성과의 관계, 기업가적 기민성

이 경영성과와의 관계 각각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파악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

였으며 멘토링 기능의 요인과 기업가적 기민성 요인과의 영

향관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하

였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은 멘토와 멘티가 임시관계가 아닌 3
회 이상 전담 형식의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특성상 전담 멘토를 통해 멘티기업

에게 설문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멘토링 기능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멘토링 만족도를 조

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

여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경험이 있는 멘티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멘토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멘토링에 대한 선입견을 기반으로 조

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창업멘토링으로 인해 기업가 기민성이 

높아져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설로 설

정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경영성과가 좋은 창업기업의 성과가 

높다보니 스스로 기업가적 기민성이 높아져서 이런결과가 나

왔다고 생각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창업멘토에 대하여 긍정

적인 점수를 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보다 정

확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기준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같은 설문을 진행하여 

창업멘토링 기능, 기업가적 기민성, 경영성과 간 인과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멘토링 기능 그 자체와 본 연구

에서 측정하고 있는 창업멘토링 기능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창업멘토링 기능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창업멘토링의 목적에 따른 평가지표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점수화 해야 실제의 창업멘토링 기능에 부합한 측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멘토의 멘토링에 

대하여 멘토링을 받는 멘티입장에서 인지하는 멘토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이으로 창업멘토링 기능 자체를 평가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업멘토링 기능 자체를 

평가하는 것인지 멘토링을 받는 멘티입장에서 인지하는 멘토

링 기능에 대한 평가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연구하

지 못함으로 인해 창업멘토링 기능의 개념과 측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한계가 있음

을 밝히며 창업멘토링과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 

기능 자체를 평가하는 것인지 창업멘토링 기능에 대하여 멘

티가 인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

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에 선정된 기술기반 스타

트업이 성공하기 위해 기업가적 기민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

부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창업멘

토링에 있어 멘티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 기업가적 기민성을 키워 나갈 수 있

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가적 기민

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척도를 국내 창업 환경에 맞도록 개

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 멘티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멘

토링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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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entoring Function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rt-up Companies: Focusing on Entrepreneurial Alertness

Lee Jeong Ha*

Lee Dong Myung**

Abstract

The start-up rate is increasing due to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olicy, but it is true that the continuous survival rate and 
growth rate of companies are lower than that of the start-up rate. As part of increasing the survival and growth rate of startups, the 
importance of start-up mentoring has been highlighted, and companies selected for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are 
increasingly having mentoring opportunities for corporate growth.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mentoring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as a way to generate management 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d how start-up mentoring affects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the government's support project was divided into companie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start-up and companie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which are the criteria for early and leap companies, 
and analyzed whether each group has a moder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entoring problem-solving 
fun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bility to evaluate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the motivation function of mentor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ll factors of entrepreneurial alertness. In addition, although mentoring functions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entrepreneurial alertness depending on the work history between companies less than 3 years and companies for more than 3 years, there 
was a difference i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alertness between groups with low and high work histor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tart-up mentoring programs by studying the impact of mentoring factors on entrepreneurial 
alertness when providing mentoring to start-up companies selected for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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